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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2021년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은 73.7%로 

2011년(72.5%)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조선에듀 2021. 12. 

24). 그러나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은 

65.1%로 전년 대비 2.0%p 하락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

자 취업률은 61.0%로 전년 대비 2.3%p 감소하였다.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3단

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등 최근 대학 재

정지원사업에서 대학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 맞는 인재 유치, 재학생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졸업생의 취업률 증진 및 취업성과 확보는 대학교육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김수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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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취업성과는 양적 측면의 취업여부로 평가되지만

(채창균･김태기, 2009), 취업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

들은 고용형태(이대응 외, 2015; 최일수･신은종, 2016), 임금

(심재휘･김경근, 2015; 윤수경･한유경, 2014; 임다희 외, 

2014), 직장규모(엄소영, 2015; 이자형･연보라, 2012) 등을 취

업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취업성과 결정요인을 탐색한 국

내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학력, 부모의 사회적 배경, 전공계

열, 출신학교 소재지, 대학 입학성적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요

인, 학점, 외국어 능력, 현장실습을 포함하는 학업성취 요인, 어

학연수 경험, 자격증 취득, 취업클리닉 참여를 포함하는 취업준

비노력을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해왔다(최일수･신은종, 2016).

이때 취업성과 결정요인 중 전공계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자형･연보라, 2012; 정지선 외, 2011) 전공계열별 취업성

과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

으로 공학계열 대졸자는 인문･사회계열 대졸자보다 정규직 취

업확률과 전공-직무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정지선 외, 2011). 

또한, 공학계열 대졸자는 교육이나 예･체능계열과 비교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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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임금수준도 모두 높게 나타나(조희숙･김안나, 2014) 긍

정적인 평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학계열 대졸자 대상 

취업성과 관련 연구는 이공계 여성 대졸자의 취업준비행동과 

고용형태 및 근무기관 유형(이영민･이수영, 2010), 이공계 대

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과 고용 간의 관계(윤정이, 2020; 임정

연･이영민, 2008), 성별에 따른 이공계 대학생활 경험과 취업

의 질 차이(신하영･문보은, 2017), 공대 졸업생의 첫 일자리 

만족도 결정요인(이지연･이영주, 2021) 분석 등에 불과해 공

학계열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다. 특히 공학계열 대졸자의 취업성과 분석에서 공학

계열 대부분이 남학생이라는 사실은 전공계열별 취업성과 결

정요인 탐색과정에서 성별 효과에 대한 고려(부성필･김도한, 

2020)를 뒷받침한다. 또한 취업성과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공학계열보다 더 큰 

결과(이자형･연보라, 2012)는 공학계열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

정요인 간 상호작용 분석의 필요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과 지표를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규모로 구분하여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첫 일자리 취업성과 결정요

인 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를 통해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노력의 효과성 증진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를 결정하는 요인 간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둘째,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간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셋째,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의 직장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간 우선순위 및 상호작

용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취업성과 결정요인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개인특성 변인, 학력 변인, 취업준비노

력 변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취업성과 결정요인 중 첫째, 

개인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부모학력 및 사회경제적 수준 등

을 포함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 취업확률(길혜지･최윤

미, 2014; 윤수경･한유경, 2014), 임금수준(조장식, 2017; 주

휘정, 2012), 대기업 취업확률(황여정･백병부, 2008)에서 모

두 높아 취업성과에서 성차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은 낮을수

록 대기업 취업확률이 높았다(문영만･홍장표, 2019).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수준이나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나

타내기도 해(조장식, 2017; 황여정･백병부, 2008) 취업성과에

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기업 취업확률

은 높았다(문영만･홍장표, 2019). 그러나 동시에 대학원 진학

이나 유학 고려로(장기영, 2008) 취업확률과 임금이 낮게 보고

되기도 했다(조장식, 2017).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대체로 취

업성과에 유의미한 결과(길혜지･최윤미, 2014; 조장식, 2017)

를 나타냈다. 

둘째 학력 변인은 평균평점, 전공계열, 대학유형,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특성 등을 포함한다. 평균평점은 취업확률 및 대기업 

취업확률(문영만･홍장표, 2019; 채창균･김태기, 2009)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임금수준에는 영향을 미치기도(주휘

정, 2012), 영향이 없기도 해(이영민･이수영, 2010; 채구묵, 

2007) 일관성이 부족했다. 전공계열은 취업확률 및 고용상태(염

동기 외, 2017; 주영효･전하람, 2017; 황여정‧백병부, 2008), 

임금수준(윤수경･한유경, 2014; 조희숙･김안나, 2014)에 영향

을 미쳤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보다 공학계열 학생의 취업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염동기 외, 2017; 주영효･전하람, 2017). 대학

유형은 2-3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이 임금 프리미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성현･주휘정, 2010). 출신대학 소재지와 관

련해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수준(심재휘･김경근, 2015; 조

희숙･김안나, 2014; 주영효･전하람, 2017), 취업확률(윤수경･
한유경, 2014; 황여정･백병부, 2008), 대기업(문영만･홍장표, 

2019), 정규직(이대응 외, 2015) 취업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준비노력 변인은 어학연수 경험, 취업관련 사교육, 

공인어학성적 보유, 자격증 취득, 인턴십. 직업훈련 및 근로 경

험, 취업목표 설정, 진로관련 교과목 수강, 취업지원 및 진로개

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한다. 어학연수 경험은 4년제 대졸

자의 대기업 취업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장기영, 

2008; 채창균･김태기, 2009). 그러나 2-3년제 대졸자의 취업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장기영, 2008). 취업관

련 사교육과 공인어학성적 보유는 취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김수경 2016; 최일수･신은종, 201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관련 사교육 참여경험이 4년제 여성 대졸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채창균･김태기, 2009). 자격증 

취득은 취업확률,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 임금에 도움이 되기

도(조장식, 2017),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김정숙, 

2009; 심재휘･김경근, 2015). 인턴십 및 직업훈련 경험은 첫 

일자리 이행 기간과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이계형･김경

근, 2008). 그러나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미치기

도 했다(길혜지･최윤미, 2014; 방하남 외, 2007). 취업목표 설

정은 취업확률(이영민 외, 2013), 임금수준(이대응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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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외, 201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로관련 교과목 

이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강 시 취업성과에 긍정

적 효과를 미쳤다(신선미, 2016).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

여자의 참여율과 만족도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임금에 유의

미한 관계를 나타냈다(신혜숙 외, 2013; 임다희 외, 2014). 그

러나 대학 내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취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

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신선미, 2016; 이대웅 외, 

2015)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취업성과의 영향력 차이를 나타

냈다(윤정이, 2020). 또한, 취업캠프 참여가 2-3년제 대졸자에

게는 직무만족에 4년제 대졸자에게는 임금에 영향을 미쳐(임

다희 외, 2014) 대학유형에 따른 취업성과 차이도 보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2018GOMS) 자료를 활용

하였다. 공학계열 대졸자 중 임금근로자로서 첫 일자리 경험이 있는 

총 1,3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2018GOMS 설문문항

과 취업성과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에 투입할 종속변인 및 독립변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취업성과는 총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1) 첫 일

자리 고용형태(정규직 761명 56.3%, 비정규직 591명 43.7%), 

2) 첫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평균 1,972,300원, 표준편차 

84.561), 3) 첫 일자리 직장규모(300명 이상 174명 12.9%, 

300명 미만 1,178명 87.1%)이다. 독립변인은 1) 개인특성 변

인 4개, 2) 학력 변인 3개, 3) 취업준비노력 변인 25개이며 

Table 1과 같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주요 개인특성 변인으로 

언급된 연령은 본 연구가 첫 일자리 취업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는 점과 약 90% 이상의 응답자가 20대라는 특성(28.42세 이

하, 90.2% 이상)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2. 분석방법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성과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의사

결정나무분석은 집단 분류 및 회귀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마이

닝 알고리즘이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고

려하여 나무의 마디(node)와 가지(branch)로 구성된 나무 형

태로 집단 분류 결과를 제안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이

해와 설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Friedman et al., 2000). 

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decision tree analysis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개인특성 취업준비노력 

성별
남성 1068 79.0 대학 입학 후 

직업(취업) 교육 
훈련

있음 320 23.7

여성 284 21.0 없음 1032 76.3

아버님 
최종학력

무학 5 0.4 졸업 전 후 
구직활동

있음 668 49.4

초등학교 48 3.6 없음 684 50.6

중학교 76 5.6 졸업 전 
취업 목표

있음 559 41.3

고등학교 619 45.8 없음 793 58.7

전문대 98 7.2

진로
선택 
및 

취업
준비 
프로
그램 
참여
여부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있음 677 50.1

대학 427 31.6 없음 675 49.9

대학원 79 5.8 직장체험프로
그램(인턴 

포함)

있음 333 24.6

어머님 
최종학력

무학 2 0.1
없음 1019 75.4

초등학교 39 2.9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있음 596 44.1

중학교 99 7.3 없음 756 55.9

고등학교 789 58.4 교내 
취업박람회

있음 428 31.7

없음 924 68.3
전문대 99 7.3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있음 400 29.6
대학 292 21.6

없음 952 70.4대학원 32 2.4

입학
(편입)당시

월부모
소득

모름/

무응답
107 7.9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있음 486 35.9

200만원
미만

105 7.8 없음 866 64.1

200-500

만원미만
714 52.8

취업캠프
있음 186 13.8

500-1000

만원미만
331 24.5 없음 1166 86.2

1000만원
이상

80 5.9
기업채용
설명회

있음 391 28.9

소득없음 12 0.9
없음 961 71.1

사망 3 0.2

학력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여부

NCS 시험 
준비

있음 244 18.0

대학유형
2~3년제 420 31.1 없음 1108 82.0

4년제 932 68.9 기업체 
직무적성검사

공부

있음 188 13.9

대학
소재지

수도권 558 41.3
없음 1164 86.1

비수도권 794 58.7 영어 등 
외국어 공부

있음 468 34.6

평균
평점

A 683 50.5 없음 884 65.4

봉사활동
있음 218 16.1B 629 46.5
없음 1134 83.9

C 31 2.3

이력서 작성 
및 면접훈련 

교육

있음 433 32.0D이하 1 0.1

무응답 8 0.6
없음 919 68.0

취업준비노력

어학연수
있음 91 6.7

공모전 수상
있음 186 13.8

없음 1261 93.3 없음 1166 86.2

자격증
있음 772 57.1

자격증 준비
있음 523 38.7

없음 580 42.9 없음 829 61.3

시험준비
(공단(사) 

교원 임용시험)

있음 201 14.9
대외활동

있음 104 7.7

없음 1151 85.1 없음 1248 92.3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있음 793 58.7 (모의)면접
훈련

있음 297 22.0

없음 559 41.3 없음 1055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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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 모형의 알고리즘으로 

Exhaustive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을 적용하고(Kass, 1980), 과적합(overfitting) 방지 중지규칙

(stopping rule)으로 최대 나무 깊이(depth)는 3, 최소 케이스 

수를 상위노드 100, 하위 노드는 50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

통계, 의사결정나무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비안정성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3개의 모형 모두 재치환과 교

차검증 값의 차이가 작아 모형의 일반화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1.‘첫 일자리 고용형태’결정요인 분석 결과

임금근로자로서 첫 일자리 경험이 있는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Table 1) 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고

용형태는 정규직(56.3%)이 비정규직(43.7%)보다 12.6%p 많

았다.

Fig. 1 Determining factors of first job employment status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개인특성’이나 ‘학력’보다는 ‘취업준

비노력’이 ‘첫 일자리 고용형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인 중 ‘시험준비(공단

(사), 교원 임용시험)’가 나무 깊이 1을 결정하여 ‘첫 일자리 고

용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무 깊

이 2에서는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인 중 ‘대학 입학 후 직업

(취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나무 깊이 3에서는 ‘취업준

비노력’ 관련 변인 중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여부와 ‘자격증 

준비’ 여부가 집단을 분류하였다.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이 가

장 높은 집단(노드 7, 정규직 75%)은 ‘시험준비(공단(사), 교원 

임용시험)’ 경험이 없으며, ‘대학 입학 후 직업(취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있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 경험이 없

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노드 0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 정규

직 비율은 18.7%p 높았다.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

은 집단(노드 2, 정규직 44.8%)은 ‘시험준비(공단(사), 교원 임

용시험)’ 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노드 0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이 11.5%p 낮았다. 

2.‘첫 일자리 임금수준’결정요인 분석 결과

임금근로자로서 첫 일자리 경험이 있는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Table 1) 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월

평균 근로소득은 1,972,260원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개인특성’, ‘학력’, ‘취업준비노력’ 등 

다양한 요인이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특성’ 관련 변인 중 ‘성별’이 나무 깊이 1

을 결정하여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 나무 깊이 2에서는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인 

중 ‘기업체 직무적성검사(SSAT 등) 공부’ 여부와 ‘학력’ 관련 

변인 중 ‘대학유형’, 나무 깊이 3에서는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

인 중 ‘기업체 채용설명회’ 참여 여부와 ‘대학 입학 후 직업(취

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여부가 집단을 분류하였다. 첫 일자

리 월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노드 10, 2,728,170원)

은 ‘남성’이며, ‘기업체 직무적성검사(SSAT 등) 공부’ 경험이 

있으며, ‘대학 입학 후 직업(취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또한, 노드 0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 월평균 근

로소득이 755,910원 높았다. 첫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이 가

장 낮은 집단(노드 5, 1,464,180원)은 ‘여성’이며, ‘2-3년제’를 

졸업한 경우였다. 또한, 노드 0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은 508,080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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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rmining factors of first job salary

3.‘첫 일자리 직장규모’결정요인 분석 결과

임금근로자로서 첫 일자리 경험이 있는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직장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Table 1) 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직

장규모는 중소기업(87.1%)이 대기업(12.9%)보다 74.2%p 많

았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개인특성’보다는 ‘취업준비노력’이나 

‘학력’이 ‘첫 일자리 직장규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인 중 ‘기업체 직무적성검사

(SSAT 등) 공부’ 경험이 나무 깊이 1을 결정하여 ‘첫 일자리 직장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무 깊이 2에

서는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인 중 ‘교내 취업박람회’ 참여 여부와 

‘NCS 시험 준비’ 경험’, 나무 깊이 3에서는 ‘학력’ 관련 변인 중 

‘대학 소재지’가 집단을 분류하였다. 첫 일자리 대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노드 5, 대기업 40%)은 취업준비로 ‘기업체 직무

적성검사(SSAT 등) 공부’ 경험이 있으며, ‘NCS 시험 준비’ 경험

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노드 0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 

대기업 비율이 약 27.1%p 높았다. 첫 일자리 대기업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노드 3, 대기업 7.6%)은 취업준비로 ‘기업체 직무적성

검사(SSAT 등) 공부’ 경험이 없으며, ‘교내 취업박람회’에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노드 0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 

대기업 비율이 약 5.3%p 낮았다. 

Fig. 3 Determining factors of first company size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8GOMS 설문문항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취

업성과 지표를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규모로 구분하고, 공학

계열 대졸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취업성과 결

정요인으로 개인특성, 학력, 취업준비노력 관련 독립변인(총 

32개)을 의사결정나무분석에 투입하여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 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

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각 취업성과 지표를 결정하는 요인 

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중요

한 요인은 ‘시험준비(공단(사), 교원 임용시험)’ 여부로 나타났

다. 특히, ‘시험준비(공단(사), 교원 임용시험)’ 경험이 있는 경

우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시험준비(공단(사),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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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경험이 없고, ‘대학 입학 후 직업(취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 경험이 

없는 경우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시험 준비나 자

격증 준비보다는 대학 재학 중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과 같

은 직접적인 경험이 고용형태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취업성과 중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수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경

험한 시험준비 여부가 고용형태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고용 증가세 유지

로 취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고시 및 전문직’, ‘교원임

용’, ‘언론사 공영기업체’ 등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상당수의 공학계열 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에 

상관없이 공무원, 공기업,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러

한 시험 준비가 첫 일자리 고용형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의 합격자 수 제한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학생

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목표 설정의 불명확함, 시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효율적인 시험 준비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물론 학생의 진로/취업 목표가 명확하여 특정 시험을 준

비한다면, 첫 일자리 고용형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

더라도 학생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대학에서

는 시험 관련 준비는 학생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학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험

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의 시행착

오를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매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목

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

학 재학 중 뚜렷한 목표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 동요되어 막연

히 공단(사), 교원 임용시험 등 시험을 선택하고, 비효율적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개별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취업 목표를 설정

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와 준비 방

법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 학력, 취업준비노력 관련 변인이 모두 영향을 미

쳤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여성’인 경우 

다음으로 중요한 결정요인은 ‘학력’으로, 여성이 2-3년제 대학

을 졸업한 경우 첫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남성’인 경우 다음으로 중요한 결

정요인은 ‘기업체 직무적성검사 공부’ 경험, ‘대학 입학 후 직

업(취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기업채용설명회’ 경험 등 

취업준비노력 관련 요인이었다. 즉, 공학계열 대졸자 중 남성

은 ‘기업체 직무적성 공부’, ‘대학 입학 후 직업(취업) 관련 교

육 또는 훈련’, ‘기업채용설명회’ 등의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

리 월평균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리 

월평균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이 취업성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염동기 외, 2017). 특히, 남재욱

(2021)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후 소득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서 노동시장 진입 시 고학력, 남성, 정규직,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고, 이 경우 소득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 시간이 지

날수록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 일자리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성별이며, 여성의 경

우 다음으로 중요한 결정요인도 학력이라는 분석 결과는 자칫 

여성 공학계열 대졸자의 개인의 취업준비노력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미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취업준비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 성별, 대학유형과 같은 특성이 근로소득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개인이나 대학의 노력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취업성과 결과는 개

인의 노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이영민･이수영, 2010). 선행연구에서 성

별임금격차의 완화 방안으로 최고경영자 특성과 합리적 인사

제도의 통합적 관점을 제안하거나(신수영, 2022), 임금분포공

시제 등 입법, 정책과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진명구, 2020). 따라서 향후 공학계열 대졸자의 성별에 따른 

첫 일자리 취업성과와 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여성 공학계열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및 정부차원에서 임금수준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신하영･문보

은, 2017). 다만, 본 연구에서 첫 일자리 취업성과를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에서만 성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원

영과 이재성(2020)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으

나 직업지위 점수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다

고 밝혔다. 결국 높은 임금이 일자리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취업성

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결정

요인을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이영민 외, 2013), 직무-전공

일치도(주영효･전하람, 2017), 직무-역량 일치도(정지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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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학계열 대졸자의 ‘첫 일자리 직장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취업준비노력, 학력 관련 변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가

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체 직무적성 공부’ 경험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직무적성 공부’ 경험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중요한 결

정요인은 ‘NCS 시험 준비’ 경험으로, 기업체 직무적성 공부 경

험은 있으나 NCS 시험 준비 경험이 없는 경우 첫 일자리 대기

업 취업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하여 ‘기업체 직무적성 공

부’ 경험이 없으며, ‘교내 취업박람회’ 경험이 없는 경우 첫 일

자리 대기업 취업 비율이 가장 낮았다. 즉, 공학계열 대졸자가 

첫 일자리로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직무적성 공

부’, ‘교내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준비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첫 일자리 직장규모에 기업체 

직무적성 공부 경험이 첫 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다음 단계에서 NCS 시험 준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즉,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취업 목표 설정이 없

이 목표의 연관성이 낮은 비효율적인 다양한 취업준비노력이

나 진로/취업 프로그램의 참여는 오히려 취업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줄 수 있다(노경란 외, 2011; 신선미, 2016). 학생들이 

재학 중 진로/취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한 경우는 반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성과의 질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문승규 

외, 2014). 그러므로, 대학은 공학계열 학생들이 진로/취업목

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목표별 로드맵에 따른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학계열 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 본인의 

진로/취업 목표를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하고, 선택한 로드맵에 

따라 취업준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에 초점을 맞춰 첫 일자리 취업성과 

지표(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규모)에 따라 결정요인의 우선순

위 및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사결정

나무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선순위와 상호작용을 반영한 집단

별 분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분류 집단별 맞춤형 진로/취업지

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본 연구결과는 대학에서 공학계열 

대졸자의 취업성과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분류집단의 결

정요인 위계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취업 지도를 효과적으로 개

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하

여 취업성과 지표별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된 변인

에 따른 차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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